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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해고자 유성 해고자 
대법원 승소!대법원 승소!

10일 복직 확정!10일 복직 확정!
7년만에 드디어 현장으로!

유성지회 해고자 11명(영동 4명, 아산 7명)이 대법원에서 최

종 승소했다. 2011년 1차 해고, 2013년 2차 해고로 두 번

의 아픔을 겪었던 해고자 동지들이 드디어 현장으로 돌아가

게 됐다. 대법원은 10월 4일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11명의 해고자 동지들은 10월 

10일(수) 현장으로 복직한다.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가장 엄히 처벌해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위한 교섭 중 사측이 불법적으로 직장

폐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노조파괴가 시작됐다. 당시 노동

청, 검찰, 경찰 등은 노골적으로 사측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

고,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유성기업 노동자

들을 비난하는 등 국정원, 청와대까지 개입하기도 했다. 정권

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본은 그 위에

서 부당노동행위 칼날을 휘두르며 노조를 파괴해갔다. 유성지

회 노동자들도 그 칼날에 수없이 고통받았고, 11명의 해고자

는 7년째 공장 밖으로 쫓겨나 있었다. 

이제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뿌리를 뽑

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조파괴 범죄를 가장 극심하

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유성기업이다. 문재인 정권이 노

동존중 사회를 말하려면 최소한 유성기업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끝장을 보자!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7년은 노동자들에겐 긴 고통의 시간이

었다. 해고자 복직으로 끝나기엔 산적한 문제가 많다. 해고자 

복직을 시작으로 노조파괴에서 발생한 현안문제를 모두 해결

하고 이전의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유성 노동자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은 노조파괴

를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는 것 뿐이다.

재벌을 바꾸자! 재벌개혁 순회투쟁
* 주요 일정 *

□ 중앙교섭 찬반투표

  10/10(수)~12(금)

□ 재벌개혁 순회투쟁

  10/11(목) 15시 현대차본사

            18시 서울노동청

□ 창구단일화 폐기 투쟁

  10/12(금) 10시 경사노위앞

□ 민주노총 충북 확간수련회

  10/12(금)~13(토) 청주 청

소년수련원

금속노조가 재벌개혁을 위한 순회투쟁에 나선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

정감사 기간에 재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투쟁을 벌인다.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총, LG, 

삼성, 현대기아차, 한진, 금호아시아나, 롯데, SK를 순회하며 재벌의 문제점을 

여론화할 계획이다.

재벌사들의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노조파괴 공작, 불법파견, 경영세습, 

불공정거래,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

히, 현대기아차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직접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하

청기업에까지 재벌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부는 11일(목) 15시 현대

기아차 앞에서 벌어지는 순회투쟁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